
주택용 전기 소비증가세 둔화
산자부 , 누진제 강화 따라 300kwh 초과 사용가구 절약 확산

전기요금 누진제 강화로 300kwh 초과 사용가구의 소비절약이 크게 확산된 것에 힘입어 8월 주택용 전기 소비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8월19일까지 검침 후 요금을 부과한 1200만가구의 8월분 전기 사용량 및 요금

부과 실태를 종합한 결과, 전력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8.1% 증가하고 300kwh 초과해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가정

의 전력 소비는 5.8% 증가에 그쳐 주택용 전기 소비 증가세는 전년동월에 비해 둔화됐다.

특히, 2001년 8월 주택용 전기 사용증가율은 2000년 8월증가율 19%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207kwh로 전년동월대비 7.0% 증가했으나, 누진제가 강화된 300kwh 초과 사용가구

의 사용량은 169kwh로 11.0% 감소했다. 특히, 500kwh 초과 사용가구는 전년동월에 비해 23kwh 감소했으며,

300kwh 초과 사용가구 비중은 16.4%로 2000년 8월의 14.5%보다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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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 이하 955 7.7 13 733 957 7.5 13 731
2 51- 100 962 7.8 80 4,262 927 7.3 80 4,531
3 101- 200 5,044 40.6 155 12,550 4,720 37.1 155 13,432
4 201- 300 3,647 29.4 242 25,254 4,030 31.7 244 27,395
300kwh 이하 10,608 85.5 165 15,121 10,634 83.6 169 16,805

5 301- 400 1,148 9.3 341 48,606 1,402 11.0 341 51,926
6 401- 500 386 3.1 443 84,456 439 3.4 442 89,977
7 500 초과 262 2.1 645 197,328 249 2.0 622 199,598
300kwh 초과 1,796 14.5 407 78,007 2,090 16.4 396 7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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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균 가구당 전기요금은 2만6776원으로 2000년 8월의 2만4226월에 비해 2550원 증가했으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300kwh 초과 사용 가구는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강화로 495원 줄어든 7만7512원을 기록했다. 반면,

300kwh 이하 사용가구는 1648원 증가한 1만6805원을 나타냈다.

한편, 300kwh 이하 사용가구의 소비 감소는 2000년 11월 요금 조정시 300kwh 이하 사용량에 대한 전기요금 동

결로 요금 부담이 크지 않았고 일반 가정의 가전제품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300kwh 초과 사용가구의 소비 감소는 누진제 강화로 소비절약 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500kwh 초

과 사용 가구의 소비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1년 여름 주택용 전기 사용실태 및 앞으로의 소비 패턴 등을 보다 면밀히 조사·분석해

현재 용역 추진중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에 반영,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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